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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니까’ 말놀이해 보기

‘보다’는 ‘눈으로 대상을 살펴본다’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. 또 ‘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

시험 삼아 한다’는 의미로도 쓰지요. 두 의미를 모두 활용해 ‘보니까’ 말놀이를 한번 해 볼까요? 

제시된 말에 이어지는 말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. 

예 두  개의  동그라미를  보니까          색깔이  다르네.                     

생각나는  대로  그리다  보니까          자동차가  되었네.         

①  거울로  나를  자세히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②  하늘을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③  그림책 〈보니까〉를  읽어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④  내  마음대로  낙서를  하다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⑤  동그라미와  세모를  붙여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⑥  숙제를  하다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⑦  친구와  신나게  놀다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⑧  핸드폰을  보다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⑨  좋아하는  음식을  먹다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⑩  엄마와  이야기를  나누다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도형에 덧붙여 그림 그리기 원으로 나무를 그리고, 네모로 건물을 세우고, 선을 그어 길을 만들 수 있어요. 

제시된 도형에 도형과 선을 덧붙여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.



모눈종이 상상화 그리기 그림책 <보니까>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, 선과 도형을 사용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. 

모눈종이 칸을 색칠해 그림을 완성하면 더 멋질 거예요!



같고 다르다는 상대적인 개념을 담은 작품. 

보는 각도에 따라 관점이 

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

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
-심사평 중에서-

이리저리 생각을

움직여 보니까

멋진 세상이 보인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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